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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생교육문화회관, 온라인으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

춤추는 교과서 속의 오페라 마술피리

(인천=김정호기자)코로나19로 인한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지원과 학생들의 감수성 함양을 위

해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은 7일 오페라 『춤추는 교과서 속의 오페라 마술피

리』를 학생교육문화회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천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공개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교외 체험활동의 불가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

하고 지역 예술단체와의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뜻을 함께한 공연단체와 기획 및 제작했

다.

학교로 찾아가는 온라인 공연 춤추는 교과서 속의 오페라 마술피리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온라인으로 오페라 『마술피리』 등 8작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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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 메이크스의 안희도 대표는“이런 공연의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감사드리며 인천의 학

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단원 모두가 매우 기쁘게

참여하였다.”라고 말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채한덕 관장은“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공연문화의 다양화를 위한 노

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인천의 학생들이 미래의 바른 인성을 지닌 동아시아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오는 11월까지 비보잉 퍼포먼스 등 7작품을 추가로 제작해 인천의

모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며, 이는 학생교육문화회관 유튜브 채널을 통

해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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